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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바라본 2016년’ 설문조사

弘報室 : (02)
6050-3602~5

  이 자료는 12/21(月)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12/20(日) 11:00부터

 문의 : 경제정책팀 이종명 팀장(02-6050-3442), 이상헌 과장(02-6050-3443)
대외협력팀 이성우 팀장(02-6050-3101), 김형모 과장(02-6050-3103)

상의 회장단의 2016년? ① 혁신압박 ② 위험관리 ③ 신뢰구축 ④ 무한경쟁

 - 전국 71개 상의회장단 조사 ... “바다속 금붕어 안돼”, “시장개척 자신감 불어넣어야”

 - 2016년 키워드: 혁신압박(40%), 대외리스크 관리(38%), 신뢰구축(15%), 무한경쟁(7%) 順

 - 2016년 긍정신호: 한중 FTA로 수출기대(63%), 달러강세(13%), 구조개혁 진전(11%) 順

 - 올해의 정책 5選: 한중 FTA 비준(79%), 2단계 규제개혁(53%), 노동개혁 첫발’(40%) 順

  ‘① 혁신압박 ② 위험관리 ③ 신뢰구축 ④ 무한경쟁’ 전국의 상공인 대표들에

게 2016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이같이 답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71개 지역상의 회

장단을 대상으로 ‘전국상의 회장단이 바라

본 2016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키워드를 묻는 질문에 회장단의 

40.0%는 저성장 뉴노멀시대의 ‘혁신압박’

을 꼽았고 이어 중국경제 성장둔화 등 ‘위

험관리’(38.2%),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신

뢰구축’(14.5%), 新샌드위치 시대의 ‘무한

경쟁’(7.3%) 순으로 응답했다. .

제주 회장 “금모으기 때처럼 똘똘 뭉쳐야” ... 사천 회장 “금리인상 도미노 안돼”

<그림> 상의 회장단의 201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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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김무연 안산상의 회장은“2016년엔 한층 더 경쟁이 심화된다. 그렇다고 

바다속 금붕어는 되지 않겠다. 무늬만 화려한 혁신이 아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전했고, 최상곤 경기북부상의 회장은 “제2의 IMF시대라 생각하고 경

제혁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외리스크를 꼽은 구자웅 양산상의 회장은 “미국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둔화 등 

위험은 높지만 이에 적절히 대응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

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도미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탄력적인 정책의 묘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은 덧붙였다. 

  내년이 총선의 해인만큼 

경제위기 뿐 아니라 대립프

레임을 해소할 수 있는 해라

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김대

형 제주상의 회장은 “정치

의 해다. 1997년 금모으기, 

2002년 월드컵 4강때처럼 한

국국민 특유의 역동성으로 

똘똘 뭉쳐 위기를 헤쳐나가

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키워드로 ‘무한경쟁’을 꼽은 김대호 춘천상의 회장은 “경제는 심리다. 

기업가정신을 함양해 국내외 시장개척의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열정과 도

전정신을 강조했다. 

  상의 회장단은 한중 FTA, 달러강세 등으로 수출이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봤

다. ‘내년 한국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

에 회장단의 62.5%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대중국 수출 및 투자수익 개선 기

대’를 꼽았고 이어 ‘미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강세’(12.5%), ‘규제, 노동부문 

구조개혁 진전’(10.7%), ‘경기개선 기대’(5.4%) 순으로 응답했다.<기타 8.9%>

2016년에는 ... 말. 말. 말.

김무연 안산

최상곤 경기북부

김대형 제주

정기현 사천

김대호 춘천

정백우 이천

“바다속 금붕어 안돼, 뼈 깎는 구조조정”

“제2의 IMF라 생각으로 경제혁신”

“금모으기 때처럼 똘똘 뭉쳐야”

“금리 인상 도미노 안돼”

“시장개척 자신감 불어넣어야”

“한중FTA 2년차로 1경 내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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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백우 이천상의 회장은 “한중 FTA 2년차를 맞는 우리로서는 1경 내수시장이

라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고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은 “미국이라

는 성장엔진 덕에 달러강세가 이어지고 노동개혁이 성공을 거두면 글로별 경쟁력

이 높아져 수출에 청신호”라고 말했다. 

  2016년 부정적인 시그널에 대해서는 ‘중국경제 둔화’(48.6%), ‘미국 금리인상

에 따른 신흥국 수출감소’(31.1%), ‘엔저 지속’(12.2%), 테러위협, 북핵리스크 같

은‘예기치 않은 리스크 등장 가능성’(6.8%) 등을 꼽았다.<기타 1.3%>

‘올해의 정책 5選: 한중 FTA 비준, 2단계 규제개혁, 노사정대타협으로 개혁 첫발 …

  전국상의 회장단의 78.5%는 2015년 ‘올해의 정책 5選’ 1위로 ‘해를 넘기지 

않은 한중 FTA’를 꼽았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이면 2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져 기대이익도 커졌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회장단이 선정한 올해의 정

부정책 5選을 살펴보면 ‘2단계 규제개

혁으로 지역의 투자걸림돌 제

거’(52.3%), ‘노사정대타협으로 노동개

혁 첫발’(40.0%), ‘17개 창조경제혁신

센터 구축 완료’(26.2%), ‘원샷법 제정

추진’(26.2%)이 지목됐다.<복수응답>

속초 회장 “규제철옹성 철거, 관광객 30%↑” ... 창원 회장 ‘원샷법으로 위기대응력 제고’

  김재기 속초상의 회장은 “2단계 규제개혁으로 동해안 일부 해안철조망이 철거

되면서 예년보다 관광객이 20~30% 늘었고 상가가 줄지어 들어서기도 했다”며 

“규제철옹성으로 꼽히는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도 본래의 취지를 훼

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의 정책 5選

① 해를 넘기지 않은 한중FTA

② 2단계 규제개혁 성과

③ 노동개혁 첫발

④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⑤ 원샷법 제정 추진

79%

53%

40%

2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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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대타협과 관련, 이해규 원주상의 회장은 “유연한 노동시장의 문이 조금

씩 열려 역동적 한국경제 가능성을 다시 꿈꿔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원샷

법 제정추진과 관련,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은 “중국의 추격과 전세계적 공급과잉

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제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원샷법의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의 회장단의 원포인트 조언. “구조적 변화에 장기적 관점으로 대응하라”

  쉽지 않은 여건속 우리경제가 미래번영을 일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를 물었다. 회장단은 이렇게 조언했다. ① 구조적 변화에 장기적 관점으로 대응해

야 한다(30.6%). 중장기 혁신계획이 단기이슈에 매몰돼선 안된다는 것. ② 기업활

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27.8%) ③ 팀플레이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13.9%) ④ 민간주도의 경제혁신시대를 맞아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11.1%)고.<기타 16.6%>

  이동근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올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FTA

로 세계 3위의 경제영토를 구축했고 수출은 세계 6위로 1계단 올라서는 성과를 거

뒀다”며 “내년에도 우리사회 각 경제주체들이 좀 더 긴 호흡으로 경제혁신에 힘

을 모은다면 선진경제라는 미래가 눈앞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